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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 ‘수오펀’으로 알려진 당면은 쌀 당면 또는 라이스 스틱이라고 불린다. 콩, 감자, 기타 곡물 등으로 만든 가늘고 실 모양의 말린 전분 식재료다. 당면은 둥근 면, 두꺼운 면, 얇은 면, 넓은 면, 종이 모양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공된다.
 
산둥성 린이시 린슈현의 유명한 당면 브랜드인 리청 당면은 청나라 말기 광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리청 마을에는 당면 생산 작업장이 있었는데, 품질이 우수하고 오래 익혀도 물러지지 않으며 맛이 좋기로 유명해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여러 현에서 명성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리청 당면의 높은 품질과 고소한 맛은 세심한 원료 선택, 정밀한 걸러내기, 숙련된 장인 정신, 정확한 온도 조절, 농축 기술, 건조 방법 및 포장 등 독특한 생산 공정에 기인한다. 고품질 고구마를 선별하고 잘 세척하여 전분으로 갈아낸 후 걸러내기, 햇빛 노출, 치기, 냉장, 찧기, 걸러내기 등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완성된 당면은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징으로,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린다. 영양가가 높아 현지 주민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닭고기 조림 또는 다진 고기를 요리하거나 찬 요리의 반찬으로 당면을 사용하여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리청 당면 생산은 기계화되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유명한 특산품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면 생산은 재배, 가공, 운송 및 판매에 걸친 성숙한 산업 체인을 형성했다. 관광, 전자상거래, 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 허난성 등 10개 이상의 성(省)과 도시는 물론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까지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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